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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의 한강은 1960년, 1980년대 두 번에 걸친 대규모 한강개발사업으로 긴 제방을 축조하여 직강화되고 수심이 

깊어져 거대한 콘크리트 인공수로와 같이 자연 생태계가 사라지고, 수변경관은 획일화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는 사

라진 서울 한강의 하천지형과 미지형을 포함한 한강의 수변경관의 원형을 살펴보고 정리한다. 이에 조선시대 실경

을 표현한 18세기 한강의 경관을 담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25점의 작품에 ‘진경산수화 겸재 정선’의 작품 해설

을 활용하여 그림에 표시하고, 이를 조망요소 및 자연적, 인공적 수변경관요소로 나누어 한강 수변경관의 원형을 

분석한다. 또한 한강개발사업 전후의 지도에 25점의 작품 위치를 표시하여 평면적 지형의 변화도 가늠한다. 그 결

과 한강은 중·하류특성지로 구분되고, 모래톱과 단애 등의 다양한 미지형, 한강 주변의 집성촌과 누정의 건축물에서 

거주와 조망, 배를 이용한 도선과 수송, 낚시 등 현재와는 다른 한강의 수변경관을 확인하였다. 그 당시 식생은 녹

색의 담묵으로 표현되어 수종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연구의 한계는 있지만 옛 그림을 통해 현재는 사라진 경관의 

원형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의의가 있다.

주제어: 하천지형, 미지형, 수변경관요소, 옛 그림

ABSTRACT

The Han River in Seoul was developed through two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1960s and 1980s, 

resulting in the construction of long embankments, straightening and deepening of the river, which led to the 

disappearance of natural ecosystems and the homogenization of the riverfront landscape into a massive artificial 

concrete channel. This study examines and summarizes the original form of the Han River's riverfront 

landscape, including the now-defunct river topography and micro-topography of the Han River. To this end, 

25 works of Jin-gyeong Landscape Paintings painted by Gyeomjae Jeongseon, which depict the 18th-century 

landscape of the Han River during the Joseon Dynasty, are used along with commentary from ‘Jin-gyeong 

Landscape Paintings Gyeomjae Jeongseon’. The original form of the Han River’s riverfront landscape is 

analyzed by categorizing the elements into prospect elements, and natural and artificial riverfront landscape 

elements. The locations of these 25 works are marked on maps from befor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Han 

River projects to assess changes in the flat topography. As a result, the Han River is categorized into 

midstream and downstream topographies, revealing various micro-topographies, such as sandbars and cliffs, as 

well as residential areas and architectural structures, such as pavilions. These findings illustrate a riverfront 

landscape that differs from the present, including aspects of living, viewing, transportation by boat and fishing. 

Although there are limitations to this study, such as the representation of vegetation in a generalized green 

color that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specific tree species, the research serves as a significant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the original landscape that has now disappeared through old pain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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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국토의 64% 이상이 산지로 그 지형을 따라 물이 모이고, 계류가 모여 하천을 이룬다. 하천은 지형을 

따라 산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강으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우리나라 하천에 대한 기준은 하천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 외에 별도로 지자체의 지정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관리되는 소하천으로 구분된다. 

암거배수의 설치로 소하천은 대부분 복개되거나 매립되어 주거지와 도로로 바뀌어 그 원형을 찾기가 힘들고, 이·치

수를 목적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호안 블록과 댐 건설, 수중보의 설치로 직강화되고 수심이 깊어져 그 본래의 

모습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서울의 한강은 국가하천으로 길이 41.5km로 전체 한강 수계 연장길이의 10%가량을 차지한다. 남한강과 북한강

이 경기도 양수리에서 만나 비로소 한강이 되며, 한강은 팔당을 지나 미사리, 서울, 김포를 지나 서해 바다로 나간

다. 서울의 한강은 조선시대에는 물류를 위한 수로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상수원으로 주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러

나 1960년대 이후 서울의 한강은 오염되어 상수원으로 기능을 잃어 가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 사람들이 여가

를 즐기는 위락의 장소로 변화되었다. 

서울과 서울 부근의 한강은 토목기술의 발달과 함께 현재는 자연상태의 한강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행주대

교에서 팔당댐에 이르는 한강구간이 현재의 콘크리트 인공 수로와 같이 변화한 것은 1967–1970년 사이에 ‘한강개

발사업’으로 한강의 모래를 준설하고, 강둑을 도로로 조성하면서 섬을 폭파하고 직강화화면서 본격화되었다. 또한 

강변을 매립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각종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들이 그대로 유입되고, 자연정화 기능의 강변 습지와 

모래밭이 사라져 갔다. 그 이후 1982–1986년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하수처리장 건설로 한강의 수질이 일부 나아지

기는 했으나 한강은 콘크리트 제방과 콘크리트 보의 인공 수로가 되어 생태계는 물론 수변경관이 훼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한강사, 1985).

훼손된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적 재생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토목 위주의 호안처리공법 

및 하천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식생 도입 등 또 다른 형태의 동일한 수변경관으로 조성되고 있다. 하천

의 생태적 재생을 위해서는 하천지형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다양한 미지형 공간의 특징, 인공적인 

개발 이전의 수변공간의 원형을 찾아 본래 모습에 대한 연구의 선행이 필요하다.

인공적인 대규모 개발이전의 수변공간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시대적으로는 근대화 및 일제강점기 이전인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문헌자료로 그 당시 실경을 표현한 진경산수화는 조선

시대 문예 부흥기라 불리는 18세기에 발현된 장르로서 우리나라 산천의 아름다움을 직접 사행하여 표현하여 한국

적인 미감과 특성을 잘 드러낸 회화 사료이며, 특히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 수도 한강의 수변공간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다. 물론 진경산수화는 사진과 같이 사실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간접적인 자료로 한계는 있

지만 지역과 지형의 특색을 반영한 수변공간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유용한 사료로 판단된다.

1.2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속 한강 수변공간 해석을 통해 대규모 개발 이전 한강의 수

변경관의 특징을 찾아내어 지금의 인공화된 하천과 비교하고 지형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태하천으로 재생을 위

한 제언에 기초자료로 제안코자 한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중 한강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발췌하기 위해 문헌자료 중 ‘진경산수화 겸재 정선’(최완

수, 1993)에 나온 한수주유(漢水舟遊, Boat Tour of Han River)에서 한강의 수변공간이 포함된 작품을 분류하고, 

그 목록을 작품명, 한강 내 현재 위치, 주요 화재로 구분하여 작성한다(표 1 참조). 

옛 그림을 통한 하천의 수변경관요소 분석의 틀 마련을 위해 하천의 정의와 범위, 하천지형의 특징과 식생, 미

지형의 사례조사를 선행하고, 수변경관의 정의와 요소를 구분하여 판단기준을 수립한다. 아울러 하천지형의 주요 

구분과 화자의 위치에 따라 경관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지는 풍경화의 특징을 반영하고자 조망요소의 개념을 추가하

여 겸재 정선의 한강 진경산수화를 해석하는 틀로 활용한다. 각 작품에 ‘진경산수화 겸재 정선’(최완수, 1993)의 문

헌자료에 나온 작품해설을 활용하여 그림에 표시하고, 분석의 틀에 반영한다. 

이를 진경산수화에 표현된 한강 수변경관의 특징으로 경관조망과 지형적, 이용적 특징으로 나누어 해석하여 한

강의 대규모 개발 이전의 자연 생태하천의 원형을 고찰한다. 하천의 종적·횡적 특징, 미지형, 수변식생과 표현, 건축

물과 배의 종류 및 위치, 토지이용, 사람의 행태 등으로 나누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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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강 수변경관의 이해

2.1 서울 한강의 수계와 하천 지형, 식생

하천은 크기와 관계없이 구배를 가지고 일정한 물길(河道, stream channel)을 따라 흐르는 수체(水體, water 

body)를 의미한다. 하천의 천(川)은 상형문자로 양안의 높은 언덕 사이를 물이 흐르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

나라 하천법은 ‘비나 눈이 되어 공중에서 내려온 천수(天水)가 동력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저항을 물리치고 낮은 곳

을 향해 유하하여 호소 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물이 흐르는 가늘고 긴 요지(凹地)를 하도(河道), 유수에 

접하는 부분을 하상(河床)이라 하고, 이것과 유수를 합하여 하천(河川)’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천의 범위를 하천구

역이라 하고, 물이 흐르는 토지, 하천 부속물 부지, 제방 외 지역 등의 세 가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연하천의 종적 지형은 구릉성 산지의 기반암에 의해 자유로운 유로변동 및 자유곡류가 제한 받는 감

구분 작품명 현재 한강 내 위치 주요 화재(畫材) 출처

경교 명승첩

(1740/1741)

1 녹운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큰 청탄 여울(탄; 滩)

간송미술관

 

2 독백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중앙 여울(탄; 滩)

3 우천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일대 건축물(분원)

4 미호1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석실 건축물(서원)

5 미호2 경기도 남양주시 수석동 외미음 건축물(주택)

6 광진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아차산 일대 나루(진; 津)

7 송파진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일대 나루(진; 津)

8 압구정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동 뒤편 누정(정; 亭)

9 목멱조돈b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양천현아에서 남산조망 산(남산)

10 안현석봉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양천현아에서 안산조망 산(안산)

11 공암층탑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구암근린공원 내 바위(암; 巖)

12 금성평사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 일대 산(성산), 모래밭

13 양화환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8-30 양화진 나루(진; 津)

14 행호관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행태(행호; 물고기 잡는 모습)

15 종해청조 서울시 마포구 가양동 239 일대 건축물(관아)

16 소악후월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산8-4 외 누정(누; 樓)

17 빙천부신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219 일대 벼랑(얼음베리c)

18 개화사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2번지 개화산 약사사 건축물(사찰)

양천 팔경첩

(1742/1744)

19 선유봉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양화선착장 일대 바위(암; 巖)

김충현 소장
20 귀래정 행주 덕양산 기슭 행호강변에 세운 정자 누정(정; 亭)

21 낙건정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덕양산 끝자락 절벽 누정(정; 亭)

22 개화사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12번지 개화산 약사사 산(개화산), 건축물(사찰)

23 이수정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도당산 상봉 누정(정; 亭) 간송미술관, 김충현 소장

기타
24 양화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45 부근 절두산 일대 나루(진; 津) 김충현 소장

25 동작진 동작대교가 놓인 동작나루 나루(진; 津) 개인 소장

a‘진경산수화 겸재 정선(최완수, 1993)’에 포함된 작품 중 ‘한수주유’에 소개된 29점의 작품은 대부분이 ‘경교명승첩’과 ‘양천팔경첩’의 그림이며, 기타 화첩으로 명시되지 않은 2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한강 일대의 수변경관을 그린 그림은 총 25점의 작품으로 상기와 같다. 작품명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강을 대상으로 한 주요 화재는 자연지형으로 여울, 

산, 바위, 모래밭, 벼랑, 나루터가 있으며, 인공 구조물로 분원, 서원 등 건축물과 누정, 그리고 행태로 행호, 말타기 등이 있다.; b경교명승첩 9－17번의 9개의 작품은 그림에 그 내용에 

어울리는 시나 글을 적어 넣은 제화(題畫)가 담긴 작품이다.; c얼음베리에서 ‘베리’는 낭떠러지 아래가 강이나 바다인 위태로운 벼랑을 일컫는 순 우리말, 지방에 따라 벼리 또는 벼루라고 

한다.

표 1. 겸재 정선의 한강을 대상으로 한 작품 목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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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곡류하천의 특성(권혁재, 1980)으로 크게 상류, 중류, 하류 특성지로 구분된다. 서울 한강의 종적구조는 중류이며, 

중류와 하류 특성지의 특징이 혼재한다. 중류 특성지는 상류에 비해 넓은 하폭, 하도의 종단구배와 유속이 완만하

여 여울과 소(riffle-pool)가 반복되고, 하상은 옥석이나 자갈이 거칠다. 하류 특성지는 하폭이 가장 넓고 완만한 종

단경사로 유속이 느리고 수량이 풍부하며, 하상은 모래, 흙으로 수변에는 갈대 식생군락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자연하천의 횡적 지형은 형태적으로 크게 수중권, 하중도권, 수변권, 고수부지권, 하천제방권으로 구분되며, 

수위별 권역과 대응이 가능하다. 하천지역 식생의 전형적 대상분포는 수변부, 무식물대, 초본식물대, 관목림대, 연목림대, 

경목림대로 이루어지며, 하천변을 포함한 습한 입지에 발달하는 수계식물(aquatic plants)은 다양한 구조를 가지며, 육상

식물역(terrestrial plant zone)에 발달하는 수목의 경우에는 지상식물로 관목, 교목으로 구분된다(이율경과 김종원, 2005).

본 연구를 위해 서울 한강의 횡적구조 및 식생은 연중 하도와 접하는 수계식물 식생대의 ‘수중·수변권’의 갈대, 

갈풀, 물억새 등의 초본 수종을, 중수위권 이상 육상식물역의 ‘육상권’의 관·교목으로 갯버들, 오리나무, 버드나무, 

왕버들, 참느릅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공격사면으로 ‘하천절벽’, 활주사면의 ‘충적지’로 구분

하여 하천의 횡적특성과 식생을 분석한다.

하도(河道)의 미지형은 하천에서 연속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으로 하천 지형의 세부적인 특징 파악을 위해 필요

하다. 물이 부딪치는 충수역인 외곡부의 공격사면(erosion zone)과 내곡부의 활주사면(deposition zone)으로 나뉘어

지며, 공격사면은 급경사의 단애와 같은 하천절벽이, 활주사면은 완경사의 흔히 자갈 또는 모래로 이루어진 충적지

가 형성된다(표 2 참조).

2.2 서울 한강의 수변경관

경관(landscape)은 일반적으로 ‘경치(scenery)’와 같은 감각적 대상을 뜻하거나 ‘특색 있는 풍경 형태를 가진 일

정한 지역’과 같이 지역적 대상을 말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과 주변 환경이 포함된 개념으로 인간의 영향을 중요하

게 고려하는 개념이다. 수변(水邊)은 물의 주변을 의미하며, 바다, 하천, 호수, 연못과 같이 물이 흐르거나 담겨져 

있는 공간의 가장자리를 의미한다. 또한 수변공간은 ‘물과 땅이 맞닿아 있는 선, 수제선(waterline)을 중심으로 형성

되는 공간적 범위’로 하천 혹은 바다와 연계된 공간을 의미하며, 강과 연계된 둔치와 제방 안쪽 거주 및 이용지역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국토연구원, 2009).

수변경관(riverfront landscape)은 수변 자체와 수변에 대한 인간영역의 인위적 경관들로 구성되는 경관으로 수변

지역에서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형상과 감각적, 심리적으로 인지되는 경관적 이미지이며, 물리적 측면에서 자연생태

경관, 인공경관, 행태가 모여 하나의 경관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권영상과 조상규, 2011).

본 연구에서는 서울 한강의 수변경관을 크게 2가지로 하천지형과 식생의 자연경관요소와 하천주변의 건축물, 토지이용의 

인공경관과 인간활동의 행태경관을 포함한 인공경관요소로 체계를 구성하여 한강 수변경관의 원형을 찾고자 한다(표 3 참조).

2.3 서울 한강 수변경관 분석의 틀

연구대상 작품으로 발췌한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25점 작품의 수변경관 요소 추출 및 분석의 틀은 작품이 그

려진 1740년에서 1744년 사이에 18세기 조선시대 한양 한강의 수변경관을 해석하는 기본구조로 활용한다.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최완수, 1993)의 내용을 근거로 각 작품마다 그림 위에 경관요소를 명기하고, 이를 토대

구분 소 여울 하중도 사주 습지 단애 모래톱

사례

특징

늪과 같이 호수보다 

물이 얕고 진흙이 

많으며 침수 식물이 

무성한 곳

강의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하천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어 퇴적물이 쌓인 

섬

해안, 호수 근처에서 

모래와 자갈로 이뤄진 

퇴적지형

하천, 연못, 늪의 습한 

땅으로 항상 수분 유지, 

자연자원의 보고

단층면, 침식이 심한 

하천, 해안 등에 생긴 

급경사면으로 주로 암벽

얕은 곳, 모래가 쌓여 

노출되는 곳으로 모래톱 

내 다양한 생물 서식

자료: 국토해양부(2010),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하도 내의 미지형 참조 p. 25

표 2. 하천 미지형의 특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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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의 틀을 채워 한강의 전반적인 수변경관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한강개발 이전의 경성지도와 현재

의 서울 한강지도에 25점의 작품의 위치와 작품에 담긴 산과 나루의 위치를 표기하여 한강유역의 변화된 모습을 

비교하고, 겸재 정선이 한강진경을 그린 1700년대와 현재 2000년대의 변화를 분석하고 해석한다. 아울러 작품 화

재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현재의 경관이 담긴 사진 자료와 진경산수화 그림을 비교하여 변화된 수변경관을 이해

한다. 25점의 작품 중 제화가 담긴 9점은 제화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림에서 읽지 못한 그 당시 한강의 수변경관의 

특징과 해석에 참고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분석의 결과로 각 작품별 수변경관요소 분석의 종합 내용은 부록 1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경관조망, 지형적 

특징, 인공적 특징으로 나누어 그 원형과 변화양상을 해석한다(표 4 참조).

3. 겸재 정선의 한강진경과 수변경관 해석

3.1 경관 조망에 따른 해석

3.1.1 조망구조의 특징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 25점을 화자가 화재를 바라보는 조망의 구조를 ‘정면’인지 ‘측면’인지에 따라 구분하였

다. 이는 한강이라는 하천의 특성 상 하도의 양쪽에서 맞은 편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정면’의 조망

구조는 가까이 맞은 편의 나루터와 하천주변에서 관찰하여 화재를 관찰하고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망구

조는 주로 근경으로 작품의 구성이 이루어져 한강의 미지형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가능한 사료가 된다. 세

부적인 표현으로 수면과 수변이 만나고, 산과 바위의 지형 굴곡이 좀 더 세부적인 필치로 묘사되고 있는 특징을 지

닌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우천｣은 정면의 근경을 묘사하여 바위벼랑의 굴곡과 여울 등의 수면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으며, ｢송파진｣은 하도의 반대 맞은편에서 송파진 나루의 모습과 지형, 멀리 남한산성과 소나무의 열식까지 필선

구분 경관요소 판단기준

자연경관

요소

하천

지형

종적특성 중류특성지/하류특성지 서울의 한강은 중류이나 종적구조에서 어떠한 미세 특성이 있는가 

횡적특성 수중 수변권/육상권/하천절벽/충적지 한강의 흐름에 따른 횡적구조에서 어떠한 미세 특성이 있는가

미지형 소/여울/하중도/사주/습지/단애/모래톱 한강의 수중, 수변권의 미세 지형적 특징은 무엇인가

식생 초본식물/관·교목 한강의 횡적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주요 수종은 무엇인가

인공경관

요소

누정 누/정자 한강의 주요 조망점은 어디인가, 그 위치는 지형 상 어디인가

건축물 기와집/초가집 한강 주변의 기와집과 초가집의 위치와 분포패턴은 어떠한가

토지이용 나루/마을/전답 한강 주변의 주요 토지이용은 무엇인가

배 돛단배/나룻배/어선 한강 물길을 이용하는 배의 종류와 양상은 어떠한가

사람 인원/특징(사공, 어부, 선비, 벼슬아치 등)
한강과 한강주변에서 일어나는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활동 도선, 낚시, 조망, 말타기

자료: 국토해양부(2010),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p. 24; 일본 토목학회(1991), 수변의 경관설계를 기초로 재작성

표 3. 서울 한강의 수변경관요소

a: 작품 위에 경관요소 명기 「안현석봉」 b: 한강개발 이전 경성지도에 경관요소 명기 「안현석봉」

그림 1. 서울 한강 수변경관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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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a, 2b 참조).

또한 ‘측면’의 조망구조는 하도를 중심으로 화자의 위치와 동일하거나 맞은편 하천주변까지 넓은 시야로 관찰이 

가능한 구조이다. 따라서 멀리 원경의 작품 구성으로 주로 표현되며, 근경이 생략되거나 중경이 정면에 묘사되는 

특징을 지닌다. 그 당시 한강의 원경은 대부분이 외사산과 내사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의 경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으며, 현재 서울의 고층건물과 도로에 의한 경관훼손이 없어 한 폭의 그림 같은 편안한 경관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대표적 작품으로 ｢압구정｣은 한강이 굽이치는 곶부리 지역에 솟은 봉우리로 압구정이 위치한 별서와 마을의 모

습을 중경으로 멀리 측면으로 보이는 원경의 남산과 산세를, ｢목면조돈｣은 지금의 남산과 서울 강북의 산세를 옅은 

담묵으로 그 당시 한양의 산세를 조감하는 경관을 담고 있다(그림 2c, 2d 참조).

3.1.2 조망구조에 따른 수변경관 해석

‘정면’과 ‘측면’의 조망구조의 차이를 지금의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145 부근의 한강변에 위치하여 솟구쳐 나온 

듯한 산 봉우리인 절두산에서 찾을 수 있다. 절두산을 담고 있는 한강진경 작품으로 ｢양화진｣, ｢양화환도｣, ｢소악후

월｣이 있다. ｢양화진｣은 화재인 절두산을 정면에서 근경으로 담고 있다. ｢양화환도｣는 맞은편 양화나루에서 배를 

부르는 도강 현황을 그린 작품으로 측면의 구조에서 양쪽의 하천주변을 동시에 담고 있다. ｢소악후월｣은 소악루에

서 달 뜨기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한강 건너편에 달이 뜨는 남산을 바라보며, 그 앞에 절두산과 같은 면에서 하천

주변의 선유봉, 두미암, 탑산까지 담고 있는 차이를 볼 수 있다(그림 3b–3d 참조). 한강의 수변경관을 다양한 조망

구조로 접근하면서 그 세부적인 미지형에서부터 한강주변의 특색 있는 지형도를 보듯 원경과 근경을 한번에 담은 

겸재 정선의 한강진경은 한강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감상하는 경관 조망(정기호, 2009)의 다양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겸재 정선의 작품을 통해 다시 한번 재해석된 한강의 원형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3.2 지형적 특징에 따른 해석

3.2.1 한강진경 화재(畵材)의 분포와 한강지형의 특징

겸재 정선의 한강진경 25점의 화재의 위치를 1960–1980년대 사이 2번에 걸친 한강개발사업 전후의 한강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한강 지형의 원형을 지도를 통해 거듭 확인하였다. 현재 지도의 한강은 직강화되고 하폭이 동일

한 거대한 인공수로의 형태로 하천의 종적, 횡적 지형적 특징이 사라지고 획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a 참조). 

그러나 한강개발사업 이전 지도를 통해 본 한강은 넓은 모래톱과 다양한 하폭과 수위, 감입곡류하천의 종적, 횡적 지

형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4b 참조).

구분 작품명

조망

요소

경 관 요 소

자연경관요소(하천) 인공경관요소(하천주변)

종적

특성

횡적

특성
미지형 식생

인공요소 행태요소

누정 건축물 토지이용 배 사람 행태

정면 측면 중류 하류 절벽

충

적

지

소 여울

하

중

도

사주 습지 단애

모

래

톱

초본

관

교

목

누 정 기와 초가 나루 마을 전답 돛단 나룻 어선 인원 특징 도선 낚시 조망

말

타

기

10 안현석봉 원경 ○ ○ 바위 ○ ○ ○ 6 사공 ○

표 4. 수변경관요소 분석의 틀

a: 정면 근경 「우천」 b: 정면 중경, 원경 「송파진」 c: 측면 중경, 원경 「압구정」 d: 측면 원경 「목면조돈」

그림 2. 조망구조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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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종적 지형적 특징으로 한강 상류에 ｢녹운탄｣, ｢독백탄｣, ｢우천｣의 작품이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고 물길이 변화하는 위치에 입지하여 유속이 빠른 여울의 지형이 나타났다. 작품명의 ‘탄(灘)’은 여울을 의

미함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운탄｣ 작품 속에는 사공들이 삿대와 노질에 여념이 없는 모습, ｢독백탄｣ 
작품에서 물의 넘실거림을 표현한 필선, 족자섬 맞은편의 억센 바위 위에서 2명의 뱃사공이 물 속에 배를 줄로 잡아당

기는 모습은 한강의 상류와 중류가 만나는 접점에서 여울이 나타나는 중류특성지의 특성을 보인다(그림 5a 참조).

나머지 작품은 팔당댐 아래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에 위치하여 지리적 구분으로는 중류에 해당하나 폭이 넓고 하

a: 절두산 조망위치 및 조망구조 b: 절두산 정면, 근경 「양화진」 c: 절두산 측면, 중경 「양화환도」 d: 절두산 측면, 원경 「소악후월」

그림 3. 조망구조에 따른 수변경관 해석

a: 한강개발사업 이후(현재, 네이버 지도)

b: 한강개발사업 이전(1910-1930년대, 국토정보플랫폼 종이지도)

그림 4. 한강개발사업 전후 지도에 화재, 화재에 담긴 산과 나루의 위치, 지형변화 비교
자료: a: https://map.naver.com/  b: https://map.ngii.go.kr/ms/map/OldMap.do

범례:  작품의 위치,  작품에 나타난 산의 위치, , ,  작품에 나타난 나루의 위치
① 작품에 나타난 산 1. 운길산(606.4) 2. 예봉산(678.8m) 3. 아차산(295.7) 4. 남한산(522.1), 관악산(632.2), 청계산(616.3) 5. 남산(270.8) 6. 북한산(833.5) 7. 북악산(삼각산, 
342.5) 8. 인왕산(339.8) 9. 안산(295.9) 10. 노고산(104.5) 11. 와우산(101.8) 12. 염창산(공암산, 증산, 54.8) 13. 탑산(31) 14. 궁산(74.4) 15. 개화산(128.4) 16. 덕양산(124.8)
② 작품에 나타난 나루 a. 용나루(龍津渡) b. 도미나루(渡迷津) c. 미음진 d. 광진(広津) e. 송파진(松坡津), 삼전도(三田渡), 신천진(新川津) f. 입석포(立石浦) g. 동작진(銅雀津) 
h. 용산진(龍山津) I. 마포나루 j. 서강진(西江津) k. 양화도(揚花渡) l. 공암진(孔巖津) m. 행주진(幸州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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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모래와 흙으로 이루어진 하류특성지의 종적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화재의 분포는 대체로 겸재 정선이 

관직으로 근무하였던 양천현, 행호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미호, 지금의 하남 미사리 지역에 스승의 서원1)과 조선

시대 18세기 진경시대에 교류하던 사대부 집안의 한강 주변 별서와 누정을 담고 있다(그림 5b 참조).

한강의 횡적 지형적 특징으로 공격사면에 나타나는 ‘절벽’과 활주사면에 ‘충적지’로 크게 구분하였는데, 종적 특

성이 중류특성지로 나타난 작품은 모두 절벽이 확인되어 공격사면의 특성을 나타냈다. 하류특성지의 경우 한강주변

의 지형, 산세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파른 바위와 모래톱이 나타나기도 하고, 넓은 모래톱이 표현되어 활주사면 

충적지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그림 5c, 5d 참조).

3.2.2 한강의 미지형 및 식생 특징

분석의 틀을 활용한 한강 하천의 미지형 7가지 경관요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작품에서 모래톱이 나타나고 있으

며, 수변에 표현된 모래톱은 면적이 좁거나 넓은 정도의 차이가 확인된다. 이는 하천의 종적, 횡적 지형에 따라 수

심과 유속, 퇴적의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변의 산세와 한강이 만나는 지형이 그대로 담긴 단애로 

가파른 벼랑과 바위, 봉우리는 겸재 정선의 작품에 모래톱 다음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경관요소이다. 그러나 지

금 한강의 미지형은 수변과 인접한 주요 수변경관 요소인 모래톱과 사주, 하중도, 벼랑과 바위, 봉우리는 매립이나 

도로 건설, 골재 채취로 대부분 사라지거나 육지화되어 한강의 자연 생태와 수변 미지형의 아름다움은 상실되었다. 

이는 겸재 정선의 화재의 위치가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근접한 위치에서 확인한 현재의 사진(겸재정선기념

관, 2010 제공)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그림 6 참조).

또한 모래의 사주와 하중도, 흙으로 만들어진 언덕인 토파(土坡)가 겸재 정선의 한강진경에서도 표현되고 있으

며, 이는 본격적인 한강종합개발 이전에 제작된 1910-1930년대 서울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의 난지도

[옛 이름 중초(中草), 현재 수색동]와 여의도, 뚝섬, 잠실은 겸재정선의 작품과 옛 지도를 통해 하중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중도가 위치한 곳에 화재의 위치가 집중되어 있어 경관이 수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한강 

상류에 위치한 작품을 통해 여울과 소의 미지형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림의 담묵으로만 표현된 물과 육지가 맞닿

는 수변권의 표현은 습지의 미지형을 가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겸재 정선이 한강진경에서 식생을 표현하는 방식은 수변 주변의 지형을 푸른색으로 도색하여 초본식물이 분포함

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 수변의 초본식물 및 관목식물의 종류는 확인이 어려웠다. 그러

나 건축물 주변 및 산세와 산봉우리의 중턱과 꼭대기, 바위 벼랑의 꼭대기, 모래톱에 교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 당시 한강 주변에 자생하는 버드나무 숲과 잡목 숲, 산등성이를 따라 나타나는 소나무 숲에서 우리나라 자

생수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대규모 기와집이나 별서 주변으로 수형이 뛰어난 노거수나 

소나무가 독립수로 식재되어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7 참조).

a: 중류특성지(여울) 「독백탄」 b: 하류특성지[흙언덕(土坡)] 「이수정」 c: 공격사면(절벽, 가파른 바위) 「광진」 d: 활주사면(충적지) 「금성평사」

그림 5. 한강의 종적, 횡적 지형적 특성의 원형을 보여주는 겸재 정선의 한강진경

a: 현재 구암공원 내 광주바위, 겸재 정선의 「공암층탑」 b: 현재 육지화, 도로화 된 절두산과 모래톱, 겸재 정선의 「양화진」

그림 6. 사라진 한강진경의 미지형과 현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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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한강지형의 원형과 변화 해석

겸재 정선의 한강진경의 화재의 위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주요요소로 서울과 수도권을 둘러싼 산과 한강에 인접

한 구릉성 산지가 있다. 수도권을 둘러싼 산으로 해발 500m 이상으로 북쪽의 북한산(옛 명칭은 삼각산), 남쪽의 남

한산, 관악산, 청계산, 동쪽에 운길산과 예봉산이 화재로 담겨 있다. 옛 서울을 둘러싼 산으로 해발 300m 이상 북악

산, 인왕산과 해발 200m 이상의 남산(옛 명칭은 목멱산)이 있다. 한강을 따라 해발 200m 이상의 아차산과 안산, 

100m 이상의 노고산, 와우산, 덕양산, 개화산이 담겨 있으며, 한강에 인접하여 해발 100m 이하의 구릉성 산지로 염

창산, 궁산(옛 이름 파산)이 화재로 담겨 있어 현재까지 한강 일대 산세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한강에 인접한 해발 30m 정도의 구릉성 산지이자 단애로 탑산, 압구정 일대, 선유봉은 한강개발로 발파되어 사

라졌으며, 겸재 정선의 ｢공암층탑｣의 광주바위만 현재의 허준 근린공원 내 인공 연못에 남아 원형을 확인할 수 있

다(서울특별시, 2001; 2013). 한강에 인접한 가파른 단애로 현존하는 절두산(옛 명칭은 잠두봉)은 한강 수변에 직

접 접해 있었으나 한강개발로 육지화되고 도로로 둘러싸이며, 한강의 단애라는 특이 지형은 사라졌다.

또한, 대부분의 그림 속에 모래톱과 사주가 보이고, ｢금성평사｣의 제화에서도 한강변의 넓은 공간을 십리(十里)

에 모래톱과 사주(평사, 平沙)를 포함하고 있는 석양호(夕陽湖)로 언급하고 있어 지금과는 다른 지형적 특징이 담

겨 있다. 1970년대 팔당댐, 잠실 수중보 건설 등 한강개발로 수심과 하폭, 유속이 다양한 자유곡류하천에서 유속이 

감소하고 수심이 증가하였다. 산지형과 인접한 팔당댐 인근을 제외하고 1km 정도로 동일하게 호소화되어 소와 여

울, 모래톱이 한강 전반에 걸쳐 사라진 것이다. 특히 지금의 잠실, 여의도, 난지도는 한강의 하중도였고, 하남 미사

리, 이촌동, 반포, 뚝섬 일대는 모래톱과 사주, 범람원이었으나 매립되어 그 원형은 사라지고 도시화 되었다. 현재 

한강의 인공형 하중도로 노들섬, 선유도, 밤섬, 자연형 하중도로 족자섬 일부가 남아 있다(그림 4 참조).

｢종해청조｣의 작품명에서 종해헌은 겸재 정선이 근무하던 지방 수령의 집무실인 동헌의 이름으로, ‘종해헌에서 

조수 소리를 듣는다’를 의미한다. 이는 제화를 통해 서해의 옛 이름 종해, 크구나 너른 바다란 말 믿겠다(대재창해

신, 大哉滄海信), 조수의 소리를 노래처럼 듣는다(조성가, 潮聲歌)에서 재차 확인이 가능하다. 난지도가 위치한 한

강에서 서해바다와 조수간만의 차로 물이 흘러들고 나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한강은 지금도 한강종합개발사업

(1986) 이후 1988년 신곡수중보를 물이나 유사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김포대교 직하류에 건설하였고(황승용과 

이삼희, 2018) 서해안 바다의 조석에 따른 해수면 높이의 변화가 있는 감조하천(感潮河川)의 특징이 남아있다.

3.3 이용적 특징에 따른 해석

3.3.1 한강주변의 누정과 건축물, 나루, 토지이용의 특징

누각(樓閣)이 표현된 작품은 ｢소악후월｣과 ｢안현석봉｣으로 소악루에서 남산에 달이 뜨는 모습과 안산의 봉수대, 

한강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경관(강영조와 배미경, 2002)을 담고 있다(그림 8a 참조).

정자(亭子)는 다수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별서의 형태로 벼랑 끝 높은 곳이나 산봉우리에 위치한 ｢녹운탄｣, 
｢압구정｣, ｢이수정｣(이상배와 이장희, 2012), ｢낙건정｣, 산 중턱에 위치한 ｢금성평사｣의 망호정, ｢개화사｣의 장밀헌, 

a: 모래톱 수변식생 「압구정」 b: 산등성이 소나무숲 「귀래정」 c: 모래톱 버드나무 숲 「귀래정」 d: 잡목숲 「귀래정」

그림 7. 겸재 정선의 작품에 표현된 한강 주변의 식생분포

a: 누각 「소악후월」 b: 봉우리 「압구정」 c: 산중턱 「금성평사」 d: 강변 「귀래정」 e: 관아 「종해청조」 f: 사옹원 「우천」 g: 객관 「송파진」 h: 초가촌 「선유봉」

그림 8. 겸재 정선의 한강진경에 표현된 누정의 위치와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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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에 위치한 귀래정, 관란정, 매학당(이종묵, 20216)의 ｢귀래정｣과 낙건정, 귀래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호관

어｣ 의 작품에서 경관을 위에서 조망하거나 한강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하게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8b–8d 참조).

건축물은 크게 기와집과 초가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독의 형태로 동떨어져 있거나 촌락을 이루어 마을을 이

루는 집성촌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와집은 여러 작품에서 화재가 되는 주요요소로 한강의 수변경관을 즐기려는 서

울 세가의 누정과 별장, 개인주택이 한강 수변을 따라 전반적으로 입지해 있었다. 그 외에 관아의 동헌인 ｢종해청

조｣의 종해헌, ｢우천｣의 사옹원 분원2), ｢송파진｣의 객관, ｢미호1｣의 서원의 건축물3)이 있으며, 특히 사옹원 분원은 

땔나무와 그릇의 운송이 편한 한강 주변에 위치하여 그 당시 한강의 주요기능이 물류를 위한 수로였음을 알 수 있

으나 겸재 정선의 그림 속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해서는 이후 연구에서 위치와 용도에서 논란이 있어 이를 주기에 

언급하여 보완하고자 한다(그림 8e~8g 참조). 또한, 그 당시 건축물은 원지형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위치하여 가파

른 길로 연결되거나 접근성이 다소 어려워 보이나 지금의 한강은 고층의 건축물이 서울의 중·원경을 대부분 가리지

만 조선시대의 건축물은 그 층고와 규모가 산세에 묻혀 수변경관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다. 초가집은 산세와 

수변에 입지한 마을인 초가촌과 기와집 인근에 2-3채씩 기와집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 살던 협호가 

있다(그림 8h 참조). 토지이용은 마을을 이루거나 한강 수변에 가까이 입지한 나루 등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전답을 표현한 작품도 ｢미호 1｣과 ｢미호 2｣에서 드물게 나타나고 있다.

나루는 화재가 나루터인 ｢광진｣, ｢송파진｣, ｢양화진｣, ｢양화환도｣, ｢동작진｣을 포함해 대부분의 작품에서 배와 

사공을 통해 짐작할 수 있으며, 화재의 위치가 나루의 위치와 대부분 겹치거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한강개발

사업 이전의 지도와 한강사(1985)의 나루터의 위치를 재차 확인하고, 이를 화재의 위치와 비교하였을 때 나루터 일

대의 명승지를 작품에 담고 있는 것이다(그림 4 참조). 송파진의 경우 송파구 전자간행물 온라인사진전의 자료를 

보면 나루 일대에 장터가 있었으나 겸재 정선은 ｢송파진｣에서도 장터보다는 경승지를 담고 있다. 용나루에서 행주

진까지 나루터는 1900년 한강철교를 시작으로 1936년 광진교, 1965년 양화대교, 1972년 잠실대교, 1984년 동작대

교, 1995년 행주대교까지 다리가 건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1)되며 그 기능이 대체되고, 공간이 사라졌다.

3.3.2 한강진경의 인간행태 해석

행태경관요소는 작품 속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사람이 어떠한 행태를 나타내

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겸재 정선의 화제와 사천 이병연의 시제가 담긴 시화환상간(詩畫換相看)의 25점의 작품 

중에서 제화(題畫)가 담긴 9점의 작품을 발췌하여 그림에서 담지 못한 그 당시 한강의 인간행태의 세부적인 특징과 

문인들의 한강에 대한 행태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사람은 배와 연관된 사공이나 어부이며, 소수나 다수의 

인원이 도선과 낚시의 행태를 나타냈으며, 그 외 행태로 조망과 말타기 정도로 구분된다. 주요 화재가 경관으로 사

람을 다양하거나 세밀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 배의 종류로는 크게 돛단배와 나룻배, 낚싯배로 표현되고 있다. 돛단배는 돛을 올리고 한강을 거슬러 

오르는 표현으로 돛을 내리고 정박한 나루터의 모습으로도 묘사되고 있다. 한강을 건너기 위해 사공을 부르는 사람

과 정박한 나룻배, 사공의 나루질로 움직이는 나룻배, 한강의 물고기를 낚시질로 잡는 낚시꾼의 나룻배, 대규모 고

기잡이를 위한 어선을 담고 있다(그림 9a–9c 참조). 이는 제화를 통해 배를 불러 떠나가고(환선거, 喚船去), 배를 

불러 돌이키고(환주선, 喚舟旋),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조운, 漕運), 나뭇짐을 지고 오르내리고(부신래, 負薪來)

를 통해 그 당시 한강에서 나타난 도선과 물류의 교통과 생업의 인간행태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빙처부신｣에서 강원도와 지방으로부터 땔감을 배로 날라 얼음이 언 벼랑길을 따라 나르는 모습과 ｢우천｣
에서 사옹원의 분원과 객사 등이 나루터에 인접한 한강주변에 위치하여 분원의 재료와 도자기를 수송하는 것에서 

조선시대 한강의 이용행태가 주로 한강을 건너는 도선과 한양을 오가는 물류의 교통수단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작품 속 표현 중 한강을 건너는 다리가 묘사된 사항이 없고, 1910-1930년 지도에서도 한강교 외에는 교량이 확인

a: 돛단배 「광진」 b: 나룻배  「양화환도」 c: 어선 「목멱조돈」 d: 고기잡이 「행호관어」 e: 조망, 조가 「종해청조」 f: 말타기 「선유봉」

그림 9. 겸재 정선의 작품에 표현된 한강진경의 인간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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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그 당시 배가 수도 한양을 오가는 물류수송의 주요 교통수단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작품에서 고기잡이를 위해 나룻배에 사람은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으며, 사립문을 나서는 사람도 낚싯

대를 어께에 매고 이동하고 있다. ｢행호｣에서 특산물로 잡히는 응어와 황복어 고기잡이 배들이 그물을 몰고 있는 

모습은 지금의 한강에서는 보기 어려운 행태 중에 하나이다(그림 9d 참조). 이는 제화에 담긴 낚싯배(어주, 漁艇, 

고기 잡는 배), 고기잡이 노래(어가, 漁歌,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물고기를 잡는 데 쓰는 그물

(어망, 漁網)을 통해 생업인 고기잡이의 상세한 인간행태를 확인할 수 있다. ｢행호관어｣ 에서는 그 당시 한강에서 

잡혔던 어종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다 물고기인 복어(하돈, 河豚)와 웅어(위어, 葦魚)를 복사꽃(도화, 桃花)이 떠내

려오는 늦봄(춘만, 春晚)과 초여름(하초, 夏初)에 국과 회로 먹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한강과 임진강에서 회유성 

어종 중 하나인 황복이 4–6월에 어획되고 있기는 하나 한강의 뚝섬까지 볼 수 있었던 회유성 어종들이 1988년 신

곡수중보를 건설로 회귀하지 않게 되면서 사라졌다. 

조망의 이용행태는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 앉아 경관을 바라보고 한강 수변의 토파(土坡)에서 낚싯대를 둘러맨 

사람이 먼 산을 응시하는 등의 표현도 있으나, 작품의 대부분은 누정, 별서 등의 건축물에서 한강의 수변경관을 즐

기기 위해 조망하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외에 말타기는 조선신대 양반들이 한강의 풍경을 즐

기기 위한 유람이나 이동 등 교통수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9e, 9f 참조).

그림에서는 그 당시 문인들의 ‘조망’의 행태를 확인하였다면, 제화에서는 문인들의 조망과 인식의 ‘관조’의 특징

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강을 통해 하루의 변화를 인식하고 일상화된 생활 공간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해

가 뜨거나 지는 새벽 빛(曙色, 서색), 아침 빛(朝光, 조광), 첫 햇살(초일, 初日), 매일 아침(매단, 每旦), 저녁 빛(만

색, 晩色), 저녁 때의 햇빛(석양, 夕陽), 저녁빛이 저물고(모색침, 暮色侵), 산빛이 저물고(山色晚, 산색만), 밝은 달

이 떠오르면(명월출, 明月出)과 같이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때에 한강의 일상을 담고 있다. 

｢종해청조｣의 제화에서 한강의 특징인 조수간만의 차이를 넓고 큰 바다(창해, 滄海), 넓고 큰 바닷물(창랑수, 滄
浪水), 조수의 소리(조가, 潮歌),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조종, 朝宗)에서 한강의 조수소

리, 물소리를 듣는 것도 한강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는 행태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9e 참조).

4. 결론

본 연구는 겸재 정선이 그린 한강진경 25점의 그림을 대상으로 관련 해설서와 제화, 지도, 사진 등의 문헌자료

를 통해 작품이 그려진 조선시대 18세기 서울 한강의 수변경관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였다. 그림에 담긴 서

울 한강의 수변경관을 크게 조망요소 및 자연경관요소, 인공경관요소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를 서울 한강의 경관

조망과 지형적, 이용적 특징으로 나누어 그 당시 한강의 원형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한강

개발 전후의 한강 수변경관의 주요한 변화 양상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강의 지형과 수변경관의 주요 조망대상과 역할의 변화이다. 한강은 지형적으로 하도는 직강화되고 하폭은 넓

어지고 수심은 깊어지고 유속은 느려지며 거대한 수로의 형태로 호소화되었다. 한강의 양안을 따라 도로가 조성되

고 육지화되고 도시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강의 물과 육지가 만나는 수변(水邊)의 미지형인 모래톱과 사주, 하중

도, 단애, 소와 여울 등은 사라졌다. 한강의 주요 조망대상은 근경의 한강의 물과 육지가 만나는 경계, 수변(水邊)

의 미지형에서 한강의 넓은 수면과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로 변화하였다. 또한 중·원경의 한눈에 보이는 서울의 

지형과 산세는 한강을 둘러싼 수평적인 도로와 고층 건축물로 대체되며, 한강의 넓은 수면은 바탕으로 서울을 둘러

싼 산세는 배경으로 그 역할이 달라졌다.

한강을 이용하는 행태와 접근 정도의 변화이다. 한강을 건너는 도선과 물류를 위한 나루가 있던 위치에는 대부

분 대교가 건설되며 사라졌다. 또한 한강에서는 상수원 보호 및 생태보호 등의 사유로 배를 이용한 고기잡이의 생

업 행태는 거의 사라졌다. 그 당시 문인들은 밥을 먹거나 발을 걷으며 난간에 젖어드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해가 

뜨고 지는 때의 변화를 인식하고 한강의 수변경관을 감상하였다. 그리고 한강 하류가 서해안과 접하여 감조하천의 

수위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한강의 조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한강과 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했다. 한강에서 

교통과 생업, 하루의 변화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의 행태로 직접적 접근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한강은 일상에서 벗

어난 여가의 행태로 간접적 접근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금 한강의 수변경관의 가치는 그 이전과 다르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그 이전의 원형을 연

구한 것은 한강 본연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기시켜 보고자 한 것이다. 원형을 복원하는 것도 

어렵고, 설사 복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원형인지 지속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특히 지형의 훼손은 

복원이라는 것이 더욱 어렵기에 자연환경의 원형인 산과 하천을 개발하기 이전에 그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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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1960-1980년대 대규모 한강종합개발 이전 한강의 수변경관의 원형을 해석하여 지금의 변화된 한강 

수변경관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대한 연

구만으로 그 당시의 한강 수변경관의 전반을 이해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옛 그림을 통한 현재의 개발이전 

경관의 원형을 해석하는 방법론은 경관의 원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후 그 수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부언해 둔다.

-------------------------------------
주 1. ｢미호 2｣ 작품의 화재의 위치와 주인에 대하여 최완수(2018)는 현 ‘미음나루’ 위치에 겸재 정선의 스승인 ‘김창협의 집’이라는 

의견과 김세호(2016a; 2016b; 2021), 안대회(2014), 안대희 등(2021)은 ‘3개의 모래톱이 있는 맞은편으로 현 팔당대교 인근의 

한강변 예봉산 남쪽 기슭’으로 ‘남이공(1565-1640)의 정자, 몽오정’이라는 의견으로 논란이 있다. 연구자는 미호라는 동일 제목

으로 작품 2점이 있고, 조선시대 정파를 고려하였을 때 겸재 정선이 미호에 위치한 겸재 정선의 스승인 김창협의 서원과 집을 

그린 연계 작품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창협의 집’을 그린 것으로 개발 전후의 지도를 비교할 때 그림 3에 표기한 미호 2_②

의 팔당대교 인근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위치를 미호 2_①, 미호 2_②로 병행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음을 밝힌다.

주 2. 김세호(2021)는 “오늘날 분원리의 지세에 대입할 때 기와집이 있는 곳은 분원 백자 자료관이 있는 곳에 해당한다. 위치를 재

고할 만한 여지가 없지 않지만, 여기서는 문헌기록에 의거하여 정선이 분원리 일대를 그린 이유에 주목해본다. (중략) 우천

의 분원은 이설에 대해 잦은 논의가 대두되었지만 매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연기되었고 그 위치와 제도는 구한말까지 계

속 유지되었다.”, “또한 분원을 우천 최고의 명승이라 하기에도 그 증거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오히려 지금의 경기도 남양

주시 조안면 정약용생가(여유당) 일대를 그렸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팔당댐의 건설로 많은 지역이 수몰되어 정확한 위치를 

고증하기 어렵지만 의심해 볼 만한 지점이다.”로 논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으나 대동여지도(1861), 지

형도(1910-30년대, 2015년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의 분원백자자료관(경기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의 위치로 한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에서 화재를 그린 것으로 추정하여, 그림 3의 지도에 화재의 추정 위치를 표시하였다.

주 3. ｢미호 1｣의 작품 왼쪽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선원말로 그중에 숲으로 둘러싸인 기와집들이 ‘석실서원’임에 이견은 없으나 

오른쪽 언덕 위에 동떨어진 기와집에 대해 최완수(2018)는 ‘청음가의 별서’를 김세호(2021)는 서원의 부속건물인 강당으로 

‘진학당’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으로 논란이 있음을 밝힌다. 연구자의 의견은 건축물의 상세를 감안할 때, 그 규모가 크지 

않은 단독 건물로 석실서원의 부속건물로 강학과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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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구분 작품명

조망

요소

자연경관요소(하천) 인공경관요소(하천주변)

종적 특성 횡적 특성 미지형 식생
인공요소 행태요소

누정 건축물 토지이용 배 사람 행태

정면 측면 중류
하

류
절벽

충

적

지

소 여울 하중도 사주 습지 단애

모

래

톱

초본

관

교

목

누 정 기와 초가 나루 마을 전답 돛단 나룻 어선 인원 특징 도선 낚시 조망

말

타

기

1 녹운탄 근경 ○ ○ ○ ○ ○ ○ ○ ○ ○ 2 3 사공 ○

2 독백탄
근경

중경
○ ○ ○ ○ 족자도 바위 ○ ○ 사찰 ○ 용진 1 5 사공 ○

3 우천 근경 ○ ○ 바위 ○ ○ 분원 ○ 1

4 미호 1 근경 ○ ○ 바위 ○ ○
서원

강당
○ 전답 1 3 사공 ○

5
미호 2_

①, ②
근경 ○ ○ 석도 토파 ○ ○ 주택 협호

미음진

도미진
전답 4 3 다수 어부 ○

6 광진 근경 ○ ○ 토파 ○ ○ 별서 ○ 광진 2 다수 사공 ○

7 송파진 중경 ○ ○

잠실섬

부리도

무동도

○ ○ 객관 ○
송파진

삼전도
○ 1 7 다수 사공 ○

8 압구정 중경 ○ ○ ○ ○ ○ 입석포 ○ 6 4 사공 ○

9 목멱조돈 원경 ○ ○ ○ ○ 두모포 1 2 어부 ○

10 안현석봉 원경 ○ ○ 바위 ○ ○ ○ 6 사공 ○

11 공암층탑 근경 ○ ○ 바위 ○ ○ 공암진 1 1 어부 ○

12 금성평사 원경 ○ ○ 난지도 사주 봉 ○ ○ ○ ○ ○ 양화도 ○ 5 1 어부 ○

13 양화환도 원경 ○ ○ ○ 여의도 봉 ○ ○ ○ 양화도 1 1 양반 ○ ○

14 행호관어 근경 ○ ○ ○ ○ ○ ○ ○ 별서 ○ 다수 1 어부 ○

15 종해청조 원경 ○ ○ ○ 사주 바위 ○ ○ 관사 ○ ○ 관아 다수 1 벼슬 ○

16 소악후월 원경 ○ ○ ○ 사주 봉 ○ ○ ○ ○ ○

17 빙천부신 근경 ○ ○ 베리 ○ ○ 1 3 짐꾼 ○

18 개화사 근경 ○ ○ ○

19 양화진 근경 ○ ○ ○ 여의도 ○ ○ 별서 양화진 1 1 어부 ○

20 선유봉 근경 ○ ○ ○ 봉 ○ ○ 주택 ○ 양화진 ○ 2 2 다수 사공 ○ ○

21 이수정 근경 ○ ○ ○ 토파 봉 ○ ○ ○ ○ ○ ○ 2 1 어부 ○

22 귀래정 근경 ○ ○ ○ ○ ○ 주택 1 1

23 낙건정 근중 ○ ○ ○ ○ ○ ○ ○ 주택 행주진 1

24 개화사 근경 ○ ○ ○

25 동작진 원경 ○ ○ ○ 봉 ○ ○ 별서 ○ 동작진 ○ 다수 다수 사공 ○ ○

작품별 해당 항목 표시 ○ 또는 명기

부록 1.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에 표현된 한강 수변경관요소 종합분석


	11 [편집] 227-2_최종
	개요
	1. 강영조, 배미경(2002)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에 나타난 조망행동: 진경산수화 100엽을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0(5): 1-15.
	2. 겸재정선기념관(2010) 겸재정선기념관. 서울: 겸재정선기념관.
	3. 국토연구원(2009)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안양시: 국토연구원.
	4. 국토해양부(2010) 미래지향적인 친수공간 형성을 위한 수변경관 가이드라인. 세종시: 국토해양부.
	5. 권영상, 조상규(2011) 수변도시 재생에 대응하는 수변경관 조성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총서: 13-22.
	6. 권혁재(1980) 지형학. 서울: 법문사.
	7. 김세호(2016) 김창협의 삼산각. 문헌과해석 76: 45-62.
	8. 김세호(2016) 남이공의 몽오정. 문헌과해석 77: 27-46.
	9. 김세호(2021) 정선(鄭敾)의 ｢경교명승첩｣에 그려진 조선 후기 한강의 모습: 녹운탄에서 미호까지. 용인: 근역한문학회. 한문학논집 58: 127-148.
	10. 서울특별시(2013) 한강 이야기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
	11.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1985) 한강사.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2.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2001) 한강의 어제와 오늘.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3. 안대회(2014) 1710년대 한강변 누정 조사: 엄경수의 ｢연강정사기｣. 문헌과해석 68: 105-126.
	14. 안대회, 박진욱, 김세호(2017) 18세기 한강의 누정 조사 연구: 엄경수의 「연강정사기」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5(3): 76-93.
	15. 이상배, 이장희(2012) 서울의 누정.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6. 이율경, 김종원(2005) 한국의 하천식생. 대구: 계명대학교.
	17. 이종묵(2016) 조선시대 경강의 별서: 서호편, 동호편. 파주: 경인문화사.
	18. 정기호(2009) 겸재 정선의 「경교명승첩」 중 시화도 열점에 대한 조망점과 대상경관의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74-82.
	19. 최완수(2018) 겸재의 한양 진경. 서울: 현암사.
	20. 최완수(1993) 겸재정선 진경산수화. 서울: 범우사.
	21. 황승용, 이삼희(2018)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하류에서 하상변동.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8(6): 819-829.



